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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肌しまねで味わえる海の宝
－大田市の大あなごの魅力－ ミウラ カロリナ モモエ
　世界中で比較的美肌意識が高いと言われる日本では、生活環境や習慣の中で
様々な工夫をして、肌のシミの原因となる紫外線や乾燥への保湿対策など、あら
ゆる角度から襲ってくる刺激から肌を守り、美肌を保つよう心掛けられている。そ
んな日本のスキンケアや美意識の中でも、健康的で肌に良い食事に注目が集
まっている。納豆や味噌のような大豆の発酵食品、種類豊富な海産物は和食独特
の食材であり、美肌効果に優れている栄養素が沢山含まれている。また、和食の
基本的な献立形式である「一汁三菜（ご飯、汁物、3つのおかず）」は体に必要な栄
養素をバランスよく摂取でき、脂質が少なく健康的な食事と言われている。
　島根県は他の県と比べて、肌にとって恵まれた環境にあり、肌の潤いを保つの
に適している気象条件から美肌県として知られている。きれいな水や空気に
よって農林水産物にもよい影響を与え、美肌を育む豊かな食へとつながってい
る。その中でもあなごは美肌県の自慢の一つであり、島根県の中央に位置する
大田市の大あなごが特に有名だ。この魚には、美肌に必要なビタミンA、DHA、
EPA、タンパク質、カルシウム、ビタミンE、ビタミンB群などが豊富に含まれてい

る。特にビタミンAが魚類の中でもトップクラスであり、からだの内から美しくな
れる高栄養食材である。丼、白焼き、煮物、天ぷら、お刺身、味噌汁等様々な調理
法と食べ方があり、あなごの美味しさを楽しむことができる。
　大田市で獲れるあなごはその大きさ、美味しさ、又、漁獲量にも注目されている。
　瀬戸内海や太平洋で獲れるあなごと違い、大田市で獲れる大あなごは丸々と
太った50cmを超える大きさで脂ののりが良く、歯ごたえがある。さらに、大田市
では「一日漁」と言われる日帰り漁を行っているため、市場では新鮮な魚が売ら
れており、獲れた大あなごは、臭みもなく新鮮で身が白く輝いて見える。大あな
ごをみれば、大田市の海は生物にとって栄養豊富な生息地域であると言えるそ
うだ。あなごの漁獲量が全国トップクラスでありながら、地域の中ではあまり認
知度がなかったことから、まずは市民が地域の魅力を誇りに思えるよう、大田商
工会議所は「大田の大あなご」の美味しさや特徴を紹介するイベントを2018年
から積極的に行い、そこから日本のマスメディアでも地域グルメとして紹介され
るようになった。また、大田市内であなご料理を食べられるお店が数件のみだっ

たのを、地域の飲食店に依頼し、20店舗以上に増やしたことで、和洋折衷様々
なあなご料理が提供されるようになった。あなごを味わうために県外からの観
光客も増加している。また、お土産としてはもちろん、自宅でも味わえるよう、あな
ごの加工品も開発し、幅広く消費できるよう取り組まれている。
　大田商工会議所のあなごのブランド推進事業は、漁業や地域経済の活性化
に大きく影響している。
　大田市のあなご料理店一覧から、数多くのメニューの中で選択に迷いながら
「海の店　ささき」のあなご天丼を食べてみた。海鮮が好物でありながら、あな
ごを食べるのは初めてだったため、とても楽しみにしていた。天丼（大）はあなご
を１尾使っており、ボリューム満点で厚みもあり、衣が分厚くクリスピーに揚げら
れて、肉厚でしっとりとした食感だった。とても優しい味で、天ぷらはもちろん、白
焼きでも食べてみたいと思った。
　あなご料理店一覧には「あなごの刺身」、「あなごフライバーガー」、「あなごピ
ザ」、「あなごのしゃぶしゃぶ」等、様々な料理があり、やみつきになりそうだ。

　島根県には美肌に導かれる様々な観光スポットやグルメがある。美味しくて
栄養価が高く、美容と健康に良い効果が期待できる大田の大あなごを味わえ
る、一石二鳥の美肌旅行に来てみてはいかがだろ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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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라 카롤리나 모모에

피부미인현 시마네에서 
맛보는 바다의 보물
- 오다시 큰붕장어의 매력 -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피부 미용에 대한 의식이 높다고 알려진 일본은, 

생활환경이나 습관 속에서 여러가지 궁리를 하여 피부 기미의 원인이 

되는 자외선이나 건조에 대비한 보습 대책을 세우는 등 온갖 방향에서 

몰려드는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 일본의 스킨케어와 미의식 가운데서도 건강하면서 

피부에 좋은 식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낫토와 된장 같은 콩 발효식품, 

풍부한 종류의 해산물은 일식 특유의 식재료이면서 피부미용 효과에 

뛰어난 영양소가 다량 함유되어있다. 또한 일식의 기본 식단 형식인 

‘이치쥬산사이(밥,국, 세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상차림)’는 몸에 필요한 

영상소를 균형있게 잘 섭취할 수 있으며 지방이 적은 건강한 식사라고 

알려져있다.

　시마네현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피부에 있어 축복받은 환경이며, 

피부의 촉촉함을 유지하는데 적합한 기상조건 덕분에 피부미인현으로 

알려져 있다. 깨끗한 물과 공기가 농림수산물에 좋은 영향을 주어 

피부미인을 기르는 풍부한 식사로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붕장어(아나고)는 피부미인현의 자랑거리 중 하나로, 특히 시마네현의 

중앙에 위치한 오다시의 큰 붕장어가 유명하다. 이 생선에는 피부미인에게 

중요한 비타민 A,DHA,EPA,단백질,칼슘,비타민E,비타민B군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특히 비타민A함량은 어류 가운데서도 최상위에 

속해 몸 속에서부터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는 고영양 식재료이다. 덮밥, 

소금구이, 조림, 덴푸라(튀김요리), 사시미(회), 된장국 등 다양한 

조리법과 먹는방법이 있어 붕장어의 맛을 즐길 수 있다.

　오다시에서 잡히는 붕장어는 그 크기와 맛, 그리고 어획량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세토내해(일본의 혼슈, 시코쿠 및 규슈 사이에 있는 바다)와 태평양에서 

잡히는 붕장어와는 다르게 오다시에서 잡히는 큰 붕장어는 통통하게 살쪄 

50cm를 넘는 크기로 기름기가 좋고 쫄깃쫄깃하다. 게다가 오다시에서는 

‘일일 고기잡이(一日漁)’라고 불리는 당일 조업을 진행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신선한 생선이 팔리며, 잡힌 큰 붕장어는 비린내도 없이 

신선하며 몸이 하얗게 빛나 보인다. 큰 붕장어를 보면, 오다시 바다는 

생물에게 영양이 풍부한 서식지임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붕장어 어획량이 

전국 톱 수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 그다지 인지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시민들이 지역의 매력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오다상공회의소는 2018년부터 ‘오다의 큰 붕장어’의 맛과 

특징을 소개하는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열었으며 이후 이를 계기로 일본의 

대중매체에서도 지역 맛집으로서 소개되기 시작했다. 또한 과거에는 

오다시내에서 붕장어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곳이 단 몇 곳밖에 없었으나, 

지역 음식점에 의뢰해 20점포이상으로 늘리며 일본식과 서양식이 절충된 

여러가지 붕장어 요리가 제공되게 되었다. 붕장어를 맛보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다. 선물용은 물론 가정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붕장어 가공품을 개발하는 등 폭 넓게 소비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오다상공회의소 붕장어 브랜드 추진사업은 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오다시 붕장어 요리점 목록 중 여러 메뉴들 가운데 선택을 주저하다 

‘우미노미세 사사키(海の店 ささき)’ 에서 텐동을 먹어 봤다. 해산물을 

좋아하면서도 붕장어를 먹어보는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기대가 매우 컸다. 

텐동(대)는 붕장어 하나를 통째로 사용해 볼륨 만점에 두께도 있었으며 

튀김옷은 두껍고 바삭하게 튀겨져 있어, 살집이 두툼하고 촉촉한 

식감이었다. 매우 부드러운 맛으로 덴푸라는 물론, 소금구이로도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붕장어 요리점 목록에는 ‘붕장어 사시미’, ‘붕장어 프라이버거’, 

‘붕장어피자’, ‘붕장어 샤부샤부’ 등 다양한 요리가 있어 붕장어 

중독자가 될 뻔했다.

　시마네현에는 피부 미용을 위한 다양한 관광 스팟이나 맛집이 있다. 

맛있고 영양가가 높으며 미용과 건강에도 좋은 효과가 기대되는 오다의 

큰 붕장어를 맛볼 수 있는, 일석이조 피부 미용 여행을 떠나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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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食材であり、美肌効果に優れている栄養素が沢山含まれている。また、和食の
基本的な献立形式である「一汁三菜（ご飯、汁物、3つのおかず）」は体に必要な栄
養素をバランスよく摂取でき、脂質が少なく健康的な食事と言われている。
　島根県は他の県と比べて、肌にとって恵まれた環境にあり、肌の潤いを保つの
に適している気象条件から美肌県として知られている。きれいな水や空気に
よって農林水産物にもよい影響を与え、美肌を育む豊かな食へとつながってい
る。その中でもあなごは美肌県の自慢の一つであり、島根県の中央に位置する
大田市の大あなごが特に有名だ。この魚には、美肌に必要なビタミンA、DHA、
EPA、タンパク質、カルシウム、ビタミンE、ビタミンB群などが豊富に含まれてい

る。特にビタミンAが魚類の中でもトップクラスであり、からだの内から美しくな
れる高栄養食材である。丼、白焼き、煮物、天ぷら、お刺身、味噌汁等様々な調理
法と食べ方があり、あなごの美味しさを楽しむことができる。
　大田市で獲れるあなごはその大きさ、美味しさ、又、漁獲量にも注目されている。
　瀬戸内海や太平洋で獲れるあなごと違い、大田市で獲れる大あなごは丸々と
太った50cmを超える大きさで脂ののりが良く、歯ごたえがある。さらに、大田市
では「一日漁」と言われる日帰り漁を行っているため、市場では新鮮な魚が売ら
れており、獲れた大あなごは、臭みもなく新鮮で身が白く輝いて見える。大あな
ごをみれば、大田市の海は生物にとって栄養豊富な生息地域であると言えるそ
うだ。あなごの漁獲量が全国トップクラスでありながら、地域の中ではあまり認
知度がなかったことから、まずは市民が地域の魅力を誇りに思えるよう、大田商
工会議所は「大田の大あなご」の美味しさや特徴を紹介するイベントを2018年
から積極的に行い、そこから日本のマスメディアでも地域グルメとして紹介され
るようになった。また、大田市内であなご料理を食べられるお店が数件のみだっ

たのを、地域の飲食店に依頼し、20店舗以上に増やしたことで、和洋折衷様々
なあなご料理が提供されるようになった。あなごを味わうために県外からの観
光客も増加している。また、お土産としてはもちろん、自宅でも味わえるよう、あな
ごの加工品も開発し、幅広く消費できるよう取り組まれている。
　大田商工会議所のあなごのブランド推進事業は、漁業や地域経済の活性化
に大きく影響している。
　大田市のあなご料理店一覧から、数多くのメニューの中で選択に迷いながら
「海の店　ささき」のあなご天丼を食べてみた。海鮮が好物でありながら、あな
ごを食べるのは初めてだったため、とても楽しみにしていた。天丼（大）はあなご
を１尾使っており、ボリューム満点で厚みもあり、衣が分厚くクリスピーに揚げら
れて、肉厚でしっとりとした食感だった。とても優しい味で、天ぷらはもちろん、白
焼きでも食べてみたいと思った。
　あなご料理店一覧には「あなごの刺身」、「あなごフライバーガー」、「あなごピ
ザ」、「あなごのしゃぶしゃぶ」等、様々な料理があり、やみつきになりそう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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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영양소가 다량 함유되어있다. 또한 일식의 기본 식단 형식인 

‘이치쥬산사이(밥,국, 세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상차림)’는 몸에 필요한 

영상소를 균형있게 잘 섭취할 수 있으며 지방이 적은 건강한 식사라고 

알려져있다.

　시마네현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피부에 있어 축복받은 환경이며, 

피부의 촉촉함을 유지하는데 적합한 기상조건 덕분에 피부미인현으로 

알려져 있다. 깨끗한 물과 공기가 농림수산물에 좋은 영향을 주어 

피부미인을 기르는 풍부한 식사로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붕장어(아나고)는 피부미인현의 자랑거리 중 하나로, 특히 시마네현의 

중앙에 위치한 오다시의 큰 붕장어가 유명하다. 이 생선에는 피부미인에게 

중요한 비타민 A,DHA,EPA,단백질,칼슘,비타민E,비타민B군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특히 비타민A함량은 어류 가운데서도 최상위에 

속해 몸 속에서부터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는 고영양 식재료이다. 덮밥, 

소금구이, 조림, 덴푸라(튀김요리), 사시미(회), 된장국 등 다양한 

조리법과 먹는방법이 있어 붕장어의 맛을 즐길 수 있다.

　오다시에서 잡히는 붕장어는 그 크기와 맛, 그리고 어획량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세토내해(일본의 혼슈, 시코쿠 및 규슈 사이에 있는 바다)와 태평양에서 

잡히는 붕장어와는 다르게 오다시에서 잡히는 큰 붕장어는 통통하게 살쪄 

50cm를 넘는 크기로 기름기가 좋고 쫄깃쫄깃하다. 게다가 오다시에서는 

‘일일 고기잡이(一日漁)’라고 불리는 당일 조업을 진행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신선한 생선이 팔리며, 잡힌 큰 붕장어는 비린내도 없이 

신선하며 몸이 하얗게 빛나 보인다. 큰 붕장어를 보면, 오다시 바다는 

생물에게 영양이 풍부한 서식지임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붕장어 어획량이 

전국 톱 수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 그다지 인지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시민들이 지역의 매력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오다상공회의소는 2018년부터 ‘오다의 큰 붕장어’의 맛과 

특징을 소개하는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열었으며 이후 이를 계기로 일본의 

대중매체에서도 지역 맛집으로서 소개되기 시작했다. 또한 과거에는 

오다시내에서 붕장어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곳이 단 몇 곳밖에 없었으나, 

지역 음식점에 의뢰해 20점포이상으로 늘리며 일본식과 서양식이 절충된 

여러가지 붕장어 요리가 제공되게 되었다. 붕장어를 맛보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다. 선물용은 물론 가정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붕장어 가공품을 개발하는 등 폭 넓게 소비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오다상공회의소 붕장어 브랜드 추진사업은 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오다시 붕장어 요리점 목록 중 여러 메뉴들 가운데 선택을 주저하다 

‘우미노미세 사사키(海の店 ささき)’ 에서 텐동을 먹어 봤다. 해산물을 

좋아하면서도 붕장어를 먹어보는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기대가 매우 컸다. 

텐동(대)는 붕장어 하나를 통째로 사용해 볼륨 만점에 두께도 있었으며 

튀김옷은 두껍고 바삭하게 튀겨져 있어, 살집이 두툼하고 촉촉한 

식감이었다. 매우 부드러운 맛으로 덴푸라는 물론, 소금구이로도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붕장어 요리점 목록에는 ‘붕장어 사시미’, ‘붕장어 프라이버거’, 

‘붕장어피자’, ‘붕장어 샤부샤부’ 등 다양한 요리가 있어 붕장어 

중독자가 될 뻔했다.

　시마네현에는 피부 미용을 위한 다양한 관광 스팟이나 맛집이 있다. 

맛있고 영양가가 높으며 미용과 건강에도 좋은 효과가 기대되는 오다의 

큰 붕장어를 맛볼 수 있는, 일석이조 피부 미용 여행을 떠나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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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와 마음을 맑게, 
치유의 숲에서

　都会で日常を過ごしていると、少しずつ感覚が鈍くなっていくのを感じるこ
とがあります。パソコンの画面や白いデスク、無機質な空気。気づけば、私たち
のまわりは無彩色に包まれています。目立たないように、空気に合わせて、自分
の色を隠して生きています。
　社会は絶えずスピードを上げ続け、私たちはその流れに置いていかれまい

と、自分を追い立てます。そうしていつの間にか、自分自身の速度や本来の感
覚を見失ってしまうのです。
　韓国では2004年からずっと、OECD加盟国の中で自殺率が1位。日本もま
た、OECD内で4位、G7の中では最も高い自殺率となっているそうです。しかし、
これはただの統計ではなく、休むことを忘れてしまった現代社会の象徴かもし
れません。
　もし、ふと立ち止まりたくなったら、そのとき必要なのは、大きな決断ではな
く、ほんの小さな休息かもしれません。そんなひとときを過ごせる場所が、島根
県・飯南町にあります。

飯南町森林セラピー®
　飯南町森林セラピー®は島根県で唯一、正式に認定を受けた森林セラピー基
地です。「森林セラピー」は癒し効果が科学的に認められた場所だけが名乗れる
名称です。全国にわずか63か所しか存在しない公式認定地のひとつであり、さ
らにその中でも特に管理水準が高い基地に与えられる「星2つ」の認定を受けた
のは、たった2か所のみ。そのうちの一つがこの飯南町森林セラピー®です。
　ここで行われる森林セラピーでは、ガイドの案内のもと、五感をたっぷり使っ

て自然を体感します。木の実を摘んで食べたり、草の香りをかいだり、風に揺
れる葉の動きをじっと目で追ったり、耳をすませば、鳥のさえずりや渓流の音、
風が葉を揺らすやさしい音が響きます。
　身体で感じるそのすべての瞬間が、日常の中で置き去りにしていた感覚を
呼び覚ましてくれます。ハンモックに身を預け、空を見上げれば、葉のすき間
から差し込む光や、そよぐ枝の動きが、驚くほど鮮やかに心に映ります。
　都市では常に人も車も動き続け、私たちはそのスピードに慣れてしまってい
ますが、この森では、誰にも急かされることなく、静かに自分のペースで時が流
れているのです。
　森は多くを語りません。けれどその沈黙のなかで、人は自分の内側に静かに向
き合うことができます。機械音の代わりに風の音を、人工の明かりの代わりに木漏
れ日を眺めながら過ごす時間は、感覚を取り戻し、心をふっと軽くしてくれます。

肌にも、心にもやさしい森
　実は、森は美肌にもいい影響をもたらしてくれるそうです。
　植物から発散される「フィトンチッド」という物質は、外部のウイルスや菌か
ら身を守る天然の抗菌物質で、リラックス効果も高いといわれています。血圧

を下げたり脳を落ち着かせたりする作用があり、ストレスの軽減にもつながり
ます。森には肌に良い影響を与える菌も多いそうで、ストレスの緩和とあいまっ
て、自然と肌の調子も整いやすくなるようです。
　島根県は「美肌県」として知られてきました。飯南町もまさにその環境にあ
り、森林セラピー体験を通して肌にも良い効果が期待できます。
 森は肌だけでなく、心身に作用する癒しと回復の場所です。実際、ドイツでは

「クナイプ療法」として、医師が森で過ごすことを処方することもあるそうです。
このように、森での時間は単なる休息ではなく、自分を整える「回復の始まり」
なのかもしれません。

　誰にも合わせなくていい。
　何かを演じる必要もない。
　ただ、自分のペースで、自分らしくいられる。
　日々から少し離れ、自分の「色」を思い出したいとき、一度飯南町森林セラ
ピー®を訪れてみてはいかがでしょうか。
　森とともに過ごすそのひとときが肌にも心にもやさしい響きを届けてくれる
はずです。

パク・ソヨン

　도시에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조금씩 감각이 무뎌져 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 하얀 책상, 메마른 공기. 어느새 우리 주변은 

무채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 주위에 맞추며, 우리는 

스스로의 색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속도를 높이고, 우리는 그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 

스스로를 몰아세웁니다. 그렇게 어느샌가 우리는 자신만의 속도와 본래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한국은 2004년 이래 줄곧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 일본 

또한 OECD 내 4위, G7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쉬는 법을 잊어버린 

현대 사회의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문득 멈추고 싶어졌을때 필요한 것은 큰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휴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쉼의 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시마네현 

이이난초에 있습니다.

이이난초 산림세라피®
　이이난초 산림세라피®는 시마네현에서 유일하게 정식 인증을 받은 

산림 테라피 기지입니다. ‘산림세라피’는 치유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장소만이 사용할 수 있는 명칭입니다. 일본 전국에 단 63곳밖에 

없는 공식 인증지 중 하나로, 그 가운데서도 관리 수준이 특히 높아 ‘별 

2개’ 인증을 받은것은 단 2곳뿐. 그중 하나가 바로 이이난초 산림세라피

®입니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산림세라피에서는 가이드와 함께 오감을 마음껏 

활용하며 자연을 체험합니다.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풀 향기를 맡고, 바람에 

흔들리는 잎의 움직임을 가만히 눈으로 쫓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새의 

지저귐과 시냇물소리,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몸으로 느끼는 그 모든 순간이,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감각을 깨워줍니다. 

해먹에 몸을 맡기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빛과 

흔들리는 가지의 움직임이 놀라울 만큼 선명하게 마음에 비칩니다.

　도시에서는 늘 사람도 차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우리는 그 속도에 

익숙해져 버렸지만, 이 숲에서는 누구에게도 쫓기지 않고 조용히 

자기만의 속도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숲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자기 내면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기계음 대신 바람 소리를, 인공조명 대신 

나 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지내는 시간은 감각을 

회복시키고,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피부에도, 마음에도 좋은 숲
　사실 숲은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식물에서 발산되는 ‘피톤치드’라 는 물질은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천연 항균 물질로, 높은 심신 이완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혈압을 낮추고 뇌를 진정시켜 스트레스 

완화로도 이어집니다. 또한 숲에는 피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균도 

많다고 하여, 스트레스 완화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피부 상태를 개선해 

줍니다.

　시마네현은 ‘피부미인 현’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이난초 역시 그 

환경 속에 있어 산림세라피 체험을 통해 피부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숲은 피부뿐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에 작용하는 치유와 회복의 

공간입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크나이프 요법’이라 하여 의사가 

숲에서의 시간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숲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자신을 가다듬는 ‘회복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좋습니다. 무언가 를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속도로, 자신답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 잊고 있던 자기만의 ‘색’을 되찾고 싶을 때, 한 

번 이이난초 산림세라피®를 찾아가 보는건 어떨까요?

　숲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피부에도, 마음에도 부드러운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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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称です。全国にわずか63か所しか存在しない公式認定地のひとつであり、さ
らにその中でも特に管理水準が高い基地に与えられる「星2つ」の認定を受けた
のは、たった2か所のみ。そのうちの一つがこの飯南町森林セラピー®です。
　ここで行われる森林セラピーでは、ガイドの案内のもと、五感をたっぷり使っ

て自然を体感します。木の実を摘んで食べたり、草の香りをかいだり、風に揺
れる葉の動きをじっと目で追ったり、耳をすませば、鳥のさえずりや渓流の音、
風が葉を揺らすやさしい音が響きます。
　身体で感じるそのすべての瞬間が、日常の中で置き去りにしていた感覚を
呼び覚ましてくれます。ハンモックに身を預け、空を見上げれば、葉のすき間
から差し込む光や、そよぐ枝の動きが、驚くほど鮮やかに心に映ります。
　都市では常に人も車も動き続け、私たちはそのスピードに慣れてしまってい
ますが、この森では、誰にも急かされることなく、静かに自分のペースで時が流
れているのです。
　森は多くを語りません。けれどその沈黙のなかで、人は自分の内側に静かに向
き合うことができます。機械音の代わりに風の音を、人工の明かりの代わりに木漏
れ日を眺めながら過ごす時間は、感覚を取り戻し、心をふっと軽くしてくれます。

肌にも、心にもやさしい森
　実は、森は美肌にもいい影響をもたらしてくれるそうです。
　植物から発散される「フィトンチッド」という物質は、外部のウイルスや菌か
ら身を守る天然の抗菌物質で、リラックス効果も高いといわれています。血圧

を下げたり脳を落ち着かせたりする作用があり、ストレスの軽減にもつながり
ます。森には肌に良い影響を与える菌も多いそうで、ストレスの緩和とあいまっ
て、自然と肌の調子も整いやすくなるようです。
　島根県は「美肌県」として知られてきました。飯南町もまさにその環境にあ
り、森林セラピー体験を通して肌にも良い効果が期待できます。
 森は肌だけでなく、心身に作用する癒しと回復の場所です。実際、ドイツでは

「クナイプ療法」として、医師が森で過ごすことを処方することもあるそうです。
このように、森での時間は単なる休息ではなく、自分を整える「回復の始まり」
なのかもしれません。

　誰にも合わせなくていい。
　何かを演じる必要もない。
　ただ、自分のペースで、自分らしくいられる。
　日々から少し離れ、自分の「色」を思い出したいとき、一度飯南町森林セラ
ピー®を訪れてみてはいかがでしょうか。
　森とともに過ごすそのひとときが肌にも心にもやさしい響きを届けてくれる
はずです。

パク・ソヨン

　도시에서 일상을 보내다 보면, 조금씩 감각이 무뎌져 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 하얀 책상, 메마른 공기. 어느새 우리 주변은 

무채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 주위에 맞추며, 우리는 

스스로의 색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속도를 높이고, 우리는 그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 

스스로를 몰아세웁니다. 그렇게 어느샌가 우리는 자신만의 속도와 본래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한국은 2004년 이래 줄곧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 일본 

또한 OECD 내 4위, G7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쉬는 법을 잊어버린 

현대 사회의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문득 멈추고 싶어졌을때 필요한 것은 큰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휴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쉼의 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시마네현 

이이난초에 있습니다.

이이난초 산림세라피®
　이이난초 산림세라피®는 시마네현에서 유일하게 정식 인증을 받은 

산림 테라피 기지입니다. ‘산림세라피’는 치유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장소만이 사용할 수 있는 명칭입니다. 일본 전국에 단 63곳밖에 

없는 공식 인증지 중 하나로, 그 가운데서도 관리 수준이 특히 높아 ‘별 

2개’ 인증을 받은것은 단 2곳뿐. 그중 하나가 바로 이이난초 산림세라피

®입니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산림세라피에서는 가이드와 함께 오감을 마음껏 

활용하며 자연을 체험합니다.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풀 향기를 맡고, 바람에 

흔들리는 잎의 움직임을 가만히 눈으로 쫓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새의 

지저귐과 시냇물소리,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몸으로 느끼는 그 모든 순간이,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감각을 깨워줍니다. 

해먹에 몸을 맡기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빛과 

흔들리는 가지의 움직임이 놀라울 만큼 선명하게 마음에 비칩니다.

　도시에서는 늘 사람도 차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우리는 그 속도에 

익숙해져 버렸지만, 이 숲에서는 누구에게도 쫓기지 않고 조용히 

자기만의 속도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숲은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자기 내면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기계음 대신 바람 소리를, 인공조명 대신 

나 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며 지내는 시간은 감각을 

회복시키고,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피부에도, 마음에도 좋은 숲
　사실 숲은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식물에서 발산되는 ‘피톤치드’라 는 물질은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천연 항균 물질로, 높은 심신 이완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혈압을 낮추고 뇌를 진정시켜 스트레스 

완화로도 이어집니다. 또한 숲에는 피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균도 

많다고 하여, 스트레스 완화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피부 상태를 개선해 

줍니다.

　시마네현은 ‘피부미인 현’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이난초 역시 그 

환경 속에 있어 산림세라피 체험을 통해 피부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숲은 피부뿐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에 작용하는 치유와 회복의 

공간입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크나이프 요법’이라 하여 의사가 

숲에서의 시간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숲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자신을 가다듬는 ‘회복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좋습니다. 무언가 를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속도로, 자신답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 잊고 있던 자기만의 ‘색’을 되찾고 싶을 때, 한 

번 이이난초 산림세라피®를 찾아가 보는건 어떨까요?

　숲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피부에도, 마음에도 부드러운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肌と心を奇麗に、癒しの森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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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然の恵みと伝承 －椿油が教えてくれたライフスタイル－
　「島根で育った人たちは、本当に良いものに囲まれて育つのが当たり前なんだ
と思います。私も引っ越してきてから、何を食べても美味しくて、すごいなぁって
思いました。
　空気も水も魚も美味しいし、スーパーに並ぶ品も全部質が高くて、都会に行か
なくてもいいのにと思いますね」
　そう語るのは、11年前に東京からIターンし、現在は出雲で椿油の専門店「椿
舎」を営む志賀早奈江（しが さなえ）さんです。
　都会で働く中で、現状に満足できず「自分が本当にやりたい仕事は何か」と模
索していた時、椿に関する講演会に出会います。その講演会では椿で有名な伊豆
大島の文化について紹介され、そこでは秋になると椿の種が落ち、島中の人がそ
の種を拾って製油所に持ち込むと、種と引き換えに油を受け取れる暮らしの文化
が今も残っていることを知り、志賀さんの関心が高まりました。
　以前から新しいことを始めたいと思っていた志賀さんは、椿をテーマに活動を
スタートします。1年間、東京と伊豆大島を往復する中で、東北で椿に関する起業
をしようと考えていた矢先に、椿のルーツは出雲にあるから見に来ないかと知人
から声をかけられ、初めて島根を訪れました。そのほぼ一年後に子どもが生まれ
ます。椿のことをやっているなら島根に移住したらどうかと島根の知人に勧めら

れ、出雲市大社町鷺浦を訪れます。初めて訪れた場所にもかかわらず、迷いなく
移住を決意し、家族で移住しました。
　出雲大社から車で約20分、海を一望できる部屋に拠点を構え、椿を使った体
験やサロンメニューを提供する「椿舎」を運営しています。
　「島根県では、雲南市や隠岐の島など山間部の地域を中心に、昔から食用油と
して椿の種を集めて搾って使う文化がありました」
　そう語る志賀さんは、伊豆諸島から椿の種を仕入れ、製品開発や体験型サロ
ンなどを通じて椿油の魅力を発信し続けています。
　天然の椿油は、平安時代から髪の手入れに用いられてきた、日本の伝統的な
オイルです。食用やスキンケア、ヘアケアなど用途は幅広く、主成分のオレイン酸
は人の皮脂にも含まれているため、肌になじみやすく低刺激です。皮膚を保護し、
水分の蒸発を防ぐ効果も期待されます。
　「オイルを使って肌の調子が良くなった」「子どものアトピーがよくなった」――
お客様から寄せられた声によって、椿油の素晴らしさを実感した志賀さん。日本
の山林に自生する椿を活かし、自然と共にある豊かな暮らしを提案する「ライ
フ・セレブレーション」プログラムを展開しています。
　「自分の人生で、どんな仕事が一番したいのか、ずっと考えてきました。振り

返ってみると、この鷺浦での暮らしと椿の仕事は、収入面ではまだ安定させる課
題がありますが、ライフスタイルとしてはこれがベストだと感じています」　
　自然が身近にあると、お金を介さずに“採れたものを地域の人に分ける”という
暮らしが自然と生まれます。収穫が多ければ、鮮度が良いうちに分け合う。そん
な必然的な循環が、これからの豊かさにつながっていくのではないか、と志賀さ
んはそう語ります。
　豊かさとは何でしょう？それは、自分の故郷にある見慣れた樹木にも価値を見
出し、椿油のような身近な自然の恵みを活かして、誰もが何かを生産し、そして

分かち合うことです。
　私たちを豊かにしてくれるものは、どこか遠くにあるのではなく、実はすぐそば
にあります。自然は私たちに豊かな資源を与えてくれ、それによって私たちは自ら
の手で生産し、その恵みを周囲の人 と々分かち合うことができます。そうして人と
人とのつながりが自然に生まれるライフスタイルこそが、本当の豊かさなのでは
ないでしょうか。

시마네를 방문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1년 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동백 

관련 일을 하고 있으니 시마네에 이주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시마네 

지인에게 권유받아 시마네현 이즈모시 타이샤초 사기우라에 방문합니다. 

처음 방문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망설임없이 이주를 결심하고 가족과 

함께 이주했습니다.

　이즈모타이샤에서 차로 약 20분,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방에 거점을 

마련해 동백을 사용한 체험이나 살롱 메뉴를 제공하는 ‘츠바키샤(椿

舎)’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마네현에서는 운난시나 오키노시마 등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예전부터 식용유로 동백 씨앗을 모아 짜서 사용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가씨는 이즈 제도에서 동백씨를 들여와 제품개발과 

체험형 살롱 등을 통해 동백기름의 매력을 꾸준히 전하고 있습니다.

　천연 동백기름은 헤이안 시대부터 머리 손질에 쓰여온 일본 전통 

오일입니다. 식용, 스킨케어, 헤어케어 등 폭 넓게 쓰이고 있으며 주성분인 

올레산은 사람의 피지에도 포함되어 있어 피부에 친숙하고 자극이 

적습니다.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의 증발을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일을 쓰고 피부 상태가 좋아졌다.”, “아이의 아토피가 나아졌다.” 

― 고객들의 목소리를 통해 동백기름의 우수성을 실감한 시가씨. 일본 

산림에 자생하는 동백을 살려 자연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삶을 제안하는 

　“라이프 셀러브레이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생에서 어떤 일을 가장 하고 싶은지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뒤돌아보면, 이 사기우라에서의 생활과 동백에 관한 일은 수입면에서는 

아직 안정되지 않아 과제가 남아있지만, 삶의 방식으로서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연이 곁에 있으면 돈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것을 지역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수확이 많으면 신선할 때 나눈다. 그런 

필연적인 순환이 앞으로의 풍요로움에 이어지는것이 아닐까라고 시가씨는 

말합니다.

　풍요 로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고향에 있는 익숙한 

나무에서도 가치를 찾아내고 동백 기름과 같은 우리 곁의 자연의 선물을 

살려서 누구나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것 입니다.

　우리들을 풍요롭게해주는 것은 어딘가 멀리 있는것이 아니라 실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들에게 풍요로운 자원을 주고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 그 선물을 주위의 사람들과 나누는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삶의 방식, 바로 그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이 아닐까요?

袁　帥

그곳에서는 가을이 되어 동백씨가 떨어지면 섬 사람들이 그 씨앗을 주워 

정유소에 가져가 씨앗과 맞바꿔 기름을 받을 수 있는 삶의 문화가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로 인해 시가씨의 관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전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해 온 시가씨는 동백을 

주제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년간 도쿄와 이즈오시마 섬을 오가던 중, 

도호쿠에서 동백에 대해 창업을 하려고 생각하던 참에 동백의 뿌리는 

이즈모에 있으니까 보러오지 않겠느냐는 지인의 권유를 받아 처음 

원 수

자연의 선물과 전승
- 동백기름이 가르쳐준 삶의 방식
 -
　“시마네에서 자란 사람들은 정말 좋은 것들에 둘러싸여 자라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이사와서 느낀건데 뭘 먹어도 맛있고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공기도 물도 생선도 맛있고 슈퍼에 진열되어있는 물건들도 전부 품질이 

높아서 굳이 도시에 나갈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는 11년전 도쿄에서 I턴(나고 자란 고향과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취직이나 이직을 하는 것)을 하여 현재 이즈모에서 동백기름 전문점 

‘츠바키샤(椿舎)’를 운영하고 있는 시가 사나에(志賀早奈江)씨입니다.

　시가씨는 도시에서 일하며 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로 

하고싶은 일은 뭘까’ 모색하고 있던 중 동백에 관한 강연을 접합니다. 

강연회에서는 동백으로 유명한 이즈오시마 섬의 문화가 소개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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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都会で日常を過ごしていると、少しずつ感覚が鈍くなっていくのを感じるこ
とがあります。パソコンの画面や白いデスク、無機質な空気。気づけば、私たち
のまわりは無彩色に包まれています。目立たないように、空気に合わせて、自分
の色を隠して生きています。
　社会は絶えずスピードを上げ続け、私たちはその流れに置いていかれまい

と、自分を追い立てます。そうしていつの間にか、自分自身の速度や本来の感
覚を見失ってしまうのです。
　韓国では2004年からずっと、OECD加盟国の中で自殺率が1位。日本もま
た、OECD内で4位、G7の中では最も高い自殺率となっているそうです。しかし、
これはただの統計ではなく、休むことを忘れてしまった現代社会の象徴かもし
れません。
　もし、ふと立ち止まりたくなったら、そのとき必要なのは、大きな決断ではな
く、ほんの小さな休息かもしれません。そんなひとときを過ごせる場所が、島根
県・飯南町にあります。

飯南町森林セラピー®
　飯南町森林セラピー®は島根県で唯一、正式に認定を受けた森林セラピー基
地です。「森林セラピー」は癒し効果が科学的に認められた場所だけが名乗れる
名称です。全国にわずか63か所しか存在しない公式認定地のひとつであり、さ
らにその中でも特に管理水準が高い基地に与えられる「星2つ」の認定を受けた
のは、たった2か所のみ。そのうちの一つがこの飯南町森林セラピー®です。
　ここで行われる森林セラピーでは、ガイドの案内のもと、五感をたっぷり使っ

て自然を体感します。木の実を摘んで食べたり、草の香りをかいだり、風に揺
れる葉の動きをじっと目で追ったり、耳をすませば、鳥のさえずりや渓流の音、
風が葉を揺らすやさしい音が響きます。
　身体で感じるそのすべての瞬間が、日常の中で置き去りにしていた感覚を
呼び覚ましてくれます。ハンモックに身を預け、空を見上げれば、葉のすき間
から差し込む光や、そよぐ枝の動きが、驚くほど鮮やかに心に映ります。
　都市では常に人も車も動き続け、私たちはそのスピードに慣れてしまってい
ますが、この森では、誰にも急かされることなく、静かに自分のペースで時が流
れているのです。
　森は多くを語りません。けれどその沈黙のなかで、人は自分の内側に静かに向
き合うことができます。機械音の代わりに風の音を、人工の明かりの代わりに木漏
れ日を眺めながら過ごす時間は、感覚を取り戻し、心をふっと軽くしてくれます。

肌にも、心にもやさしい森
　実は、森は美肌にもいい影響をもたらしてくれるそうです。
　植物から発散される「フィトンチッド」という物質は、外部のウイルスや菌か
ら身を守る天然の抗菌物質で、リラックス効果も高いといわれています。血圧

を下げたり脳を落ち着かせたりする作用があり、ストレスの軽減にもつながり
ます。森には肌に良い影響を与える菌も多いそうで、ストレスの緩和とあいまっ
て、自然と肌の調子も整いやすくなるようです。
　島根県は「美肌県」として知られてきました。飯南町もまさにその環境にあ
り、森林セラピー体験を通して肌にも良い効果が期待できます。
 森は肌だけでなく、心身に作用する癒しと回復の場所です。実際、ドイツでは

「クナイプ療法」として、医師が森で過ごすことを処方することもあるそうです。
このように、森での時間は単なる休息ではなく、自分を整える「回復の始まり」
なのかもしれません。

　誰にも合わせなくていい。
　何かを演じる必要もない。
　ただ、自分のペースで、自分らしくいられる。
　日々から少し離れ、自分の「色」を思い出したいとき、一度飯南町森林セラ
ピー®を訪れてみてはいかがでしょうか。
　森とともに過ごすそのひとときが肌にも心にもやさしい響きを届けてくれる
はず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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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然の恵みと伝承 －椿油が教えてくれたライフスタイル－
　「島根で育った人たちは、本当に良いものに囲まれて育つのが当たり前なんだ
と思います。私も引っ越してきてから、何を食べても美味しくて、すごいなぁって
思いました。
　空気も水も魚も美味しいし、スーパーに並ぶ品も全部質が高くて、都会に行か
なくてもいいのにと思いますね」
　そう語るのは、11年前に東京からIターンし、現在は出雲で椿油の専門店「椿
舎」を営む志賀早奈江（しが さなえ）さんです。
　都会で働く中で、現状に満足できず「自分が本当にやりたい仕事は何か」と模
索していた時、椿に関する講演会に出会います。その講演会では椿で有名な伊豆
大島の文化について紹介され、そこでは秋になると椿の種が落ち、島中の人がそ
の種を拾って製油所に持ち込むと、種と引き換えに油を受け取れる暮らしの文化
が今も残っていることを知り、志賀さんの関心が高まりました。
　以前から新しいことを始めたいと思っていた志賀さんは、椿をテーマに活動を
スタートします。1年間、東京と伊豆大島を往復する中で、東北で椿に関する起業
をしようと考えていた矢先に、椿のルーツは出雲にあるから見に来ないかと知人
から声をかけられ、初めて島根を訪れました。そのほぼ一年後に子どもが生まれ
ます。椿のことをやっているなら島根に移住したらどうかと島根の知人に勧めら

れ、出雲市大社町鷺浦を訪れます。初めて訪れた場所にもかかわらず、迷いなく
移住を決意し、家族で移住しました。
　出雲大社から車で約20分、海を一望できる部屋に拠点を構え、椿を使った体
験やサロンメニューを提供する「椿舎」を運営しています。
　「島根県では、雲南市や隠岐の島など山間部の地域を中心に、昔から食用油と
して椿の種を集めて搾って使う文化がありました」
　そう語る志賀さんは、伊豆諸島から椿の種を仕入れ、製品開発や体験型サロ
ンなどを通じて椿油の魅力を発信し続けています。
　天然の椿油は、平安時代から髪の手入れに用いられてきた、日本の伝統的な
オイルです。食用やスキンケア、ヘアケアなど用途は幅広く、主成分のオレイン酸
は人の皮脂にも含まれているため、肌になじみやすく低刺激です。皮膚を保護し、
水分の蒸発を防ぐ効果も期待されます。
　「オイルを使って肌の調子が良くなった」「子どものアトピーがよくなった」――
お客様から寄せられた声によって、椿油の素晴らしさを実感した志賀さん。日本
の山林に自生する椿を活かし、自然と共にある豊かな暮らしを提案する「ライ
フ・セレブレーション」プログラムを展開しています。
　「自分の人生で、どんな仕事が一番したいのか、ずっと考えてきました。振り

返ってみると、この鷺浦での暮らしと椿の仕事は、収入面ではまだ安定させる課
題がありますが、ライフスタイルとしてはこれがベストだと感じています」　
　自然が身近にあると、お金を介さずに“採れたものを地域の人に分ける”という
暮らしが自然と生まれます。収穫が多ければ、鮮度が良いうちに分け合う。そん
な必然的な循環が、これからの豊かさにつながっていくのではないか、と志賀さ
んはそう語ります。
　豊かさとは何でしょう？それは、自分の故郷にある見慣れた樹木にも価値を見
出し、椿油のような身近な自然の恵みを活かして、誰もが何かを生産し、そして

分かち合うことです。
　私たちを豊かにしてくれるものは、どこか遠くにあるのではなく、実はすぐそば
にあります。自然は私たちに豊かな資源を与えてくれ、それによって私たちは自ら
の手で生産し、その恵みを周囲の人 と々分かち合うことができます。そうして人と
人とのつながりが自然に生まれるライフスタイルこそが、本当の豊かさなのでは
ないでしょうか。

시마네를 방문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1년 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동백 

관련 일을 하고 있으니 시마네에 이주하는게 어떻겠느냐고 시마네 

지인에게 권유받아 시마네현 이즈모시 타이샤초 사기우라에 방문합니다. 

처음 방문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망설임없이 이주를 결심하고 가족과 

함께 이주했습니다.

　이즈모타이샤에서 차로 약 20분,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방에 거점을 

마련해 동백을 사용한 체험이나 살롱 메뉴를 제공하는 ‘츠바키샤(椿

舎)’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마네현에서는 운난시나 오키노시마 등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예전부터 식용유로 동백 씨앗을 모아 짜서 사용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가씨는 이즈 제도에서 동백씨를 들여와 제품개발과 

체험형 살롱 등을 통해 동백기름의 매력을 꾸준히 전하고 있습니다.

　천연 동백기름은 헤이안 시대부터 머리 손질에 쓰여온 일본 전통 

오일입니다. 식용, 스킨케어, 헤어케어 등 폭 넓게 쓰이고 있으며 주성분인 

올레산은 사람의 피지에도 포함되어 있어 피부에 친숙하고 자극이 

적습니다.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의 증발을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일을 쓰고 피부 상태가 좋아졌다.”, “아이의 아토피가 나아졌다.” 

― 고객들의 목소리를 통해 동백기름의 우수성을 실감한 시가씨. 일본 

산림에 자생하는 동백을 살려 자연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삶을 제안하는 

　“라이프 셀러브레이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생에서 어떤 일을 가장 하고 싶은지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뒤돌아보면, 이 사기우라에서의 생활과 동백에 관한 일은 수입면에서는 

아직 안정되지 않아 과제가 남아있지만, 삶의 방식으로서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연이 곁에 있으면 돈을 이용하지 않고 “거둔것을 지역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수확이 많으면 신선할 때 나눈다. 그런 

필연적인 순환이 앞으로의 풍요로움에 이어지는것이 아닐까라고 시가씨는 

말합니다.

　풍요 로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고향에 있는 익숙한 

나무에서도 가치를 찾아내고 동백 기름과 같은 우리 곁의 자연의 선물을 

살려서 누구나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것 입니다.

　우리들을 풍요롭게해주는 것은 어딘가 멀리 있는것이 아니라 실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들에게 풍요로운 자원을 주고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 그 선물을 주위의 사람들과 나누는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삶의 방식, 바로 그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이 아닐까요?

袁　帥

그곳에서는 가을이 되어 동백씨가 떨어지면 섬 사람들이 그 씨앗을 주워 

정유소에 가져가 씨앗과 맞바꿔 기름을 받을 수 있는 삶의 문화가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로 인해 시가씨의 관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전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해 온 시가씨는 동백을 

주제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년간 도쿄와 이즈오시마 섬을 오가던 중, 

도호쿠에서 동백에 대해 창업을 하려고 생각하던 참에 동백의 뿌리는 

이즈모에 있으니까 보러오지 않겠느냐는 지인의 권유를 받아 처음 

원 수

자연의 선물과 전승
- 동백기름이 가르쳐준 삶의 방식
 -
　“시마네에서 자란 사람들은 정말 좋은 것들에 둘러싸여 자라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이사와서 느낀건데 뭘 먹어도 맛있고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공기도 물도 생선도 맛있고 슈퍼에 진열되어있는 물건들도 전부 품질이 

높아서 굳이 도시에 나갈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는 11년전 도쿄에서 I턴(나고 자란 고향과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취직이나 이직을 하는 것)을 하여 현재 이즈모에서 동백기름 전문점 

‘츠바키샤(椿舎)’를 운영하고 있는 시가 사나에(志賀早奈江)씨입니다.

　시가씨는 도시에서 일하며 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로 

하고싶은 일은 뭘까’ 모색하고 있던 중 동백에 관한 강연을 접합니다. 

강연회에서는 동백으로 유명한 이즈오시마 섬의 문화가 소개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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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都会で日常を過ごしていると、少しずつ感覚が鈍くなっていくのを感じるこ
とがあります。パソコンの画面や白いデスク、無機質な空気。気づけば、私たち
のまわりは無彩色に包まれています。目立たないように、空気に合わせて、自分
の色を隠して生きています。
　社会は絶えずスピードを上げ続け、私たちはその流れに置いていかれまい

と、自分を追い立てます。そうしていつの間にか、自分自身の速度や本来の感
覚を見失ってしまうのです。
　韓国では2004年からずっと、OECD加盟国の中で自殺率が1位。日本もま
た、OECD内で4位、G7の中では最も高い自殺率となっているそうです。しかし、
これはただの統計ではなく、休むことを忘れてしまった現代社会の象徴かもし
れません。
　もし、ふと立ち止まりたくなったら、そのとき必要なのは、大きな決断ではな
く、ほんの小さな休息かもしれません。そんなひとときを過ごせる場所が、島根
県・飯南町にあります。

飯南町森林セラピー®
　飯南町森林セラピー®は島根県で唯一、正式に認定を受けた森林セラピー基
地です。「森林セラピー」は癒し効果が科学的に認められた場所だけが名乗れる
名称です。全国にわずか63か所しか存在しない公式認定地のひとつであり、さ
らにその中でも特に管理水準が高い基地に与えられる「星2つ」の認定を受けた
のは、たった2か所のみ。そのうちの一つがこの飯南町森林セラピー®です。
　ここで行われる森林セラピーでは、ガイドの案内のもと、五感をたっぷり使っ

て自然を体感します。木の実を摘んで食べたり、草の香りをかいだり、風に揺
れる葉の動きをじっと目で追ったり、耳をすませば、鳥のさえずりや渓流の音、
風が葉を揺らすやさしい音が響きます。
　身体で感じるそのすべての瞬間が、日常の中で置き去りにしていた感覚を
呼び覚ましてくれます。ハンモックに身を預け、空を見上げれば、葉のすき間
から差し込む光や、そよぐ枝の動きが、驚くほど鮮やかに心に映ります。
　都市では常に人も車も動き続け、私たちはそのスピードに慣れてしまってい
ますが、この森では、誰にも急かされることなく、静かに自分のペースで時が流
れているのです。
　森は多くを語りません。けれどその沈黙のなかで、人は自分の内側に静かに向
き合うことができます。機械音の代わりに風の音を、人工の明かりの代わりに木漏
れ日を眺めながら過ごす時間は、感覚を取り戻し、心をふっと軽くしてくれます。

肌にも、心にもやさしい森
　実は、森は美肌にもいい影響をもたらしてくれるそうです。
　植物から発散される「フィトンチッド」という物質は、外部のウイルスや菌か
ら身を守る天然の抗菌物質で、リラックス効果も高いといわれています。血圧

を下げたり脳を落ち着かせたりする作用があり、ストレスの軽減にもつながり
ます。森には肌に良い影響を与える菌も多いそうで、ストレスの緩和とあいまっ
て、自然と肌の調子も整いやすくなるようです。
　島根県は「美肌県」として知られてきました。飯南町もまさにその環境にあ
り、森林セラピー体験を通して肌にも良い効果が期待できます。
 森は肌だけでなく、心身に作用する癒しと回復の場所です。実際、ドイツでは

「クナイプ療法」として、医師が森で過ごすことを処方することもあるそうです。
このように、森での時間は単なる休息ではなく、自分を整える「回復の始まり」
なのかもしれません。

　誰にも合わせなくていい。
　何かを演じる必要もない。
　ただ、自分のペースで、自分らしくいられる。
　日々から少し離れ、自分の「色」を思い出したいとき、一度飯南町森林セラ
ピー®を訪れてみてはいかがでしょうか。
　森とともに過ごすそのひとときが肌にも心にもやさしい響きを届けてくれる
はずです。


